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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홀스타인만이 사육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홀스타인외에 저지, 건지, 에어셔, 브라운 스위스 그리고 레드데니쉬나 유용 쇼트혼 등 여러 품종이 사육되고 있다. 

	 
	 
	 
	 
	 
	 

	 
	1. 져지(Jersey)
   브레톤(Bretonne)종과 놀만디(Normandy)종이 교잡되어 성립된 것으로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등에서 사육되고 있으나 그 수는 홀스타인보다 많지 않다. 모색은 회갈색 또는 담갈색이 많고 요각·십자부 복부는 담색이고 꼬리는 흑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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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져지

	 
	 
	 
	 
	 
	 

	 
	 
	가. 주요특성

	 
	 
	○ 어깨와 등이 앝고 쐐기꼴이며 전형적인 유용형에 가깝다. 
○ 머리는 다소 짧은 편이고 눈은 크며 양측에 붙어서 눈 사이가 넓고 깊이 패여 있다. 
○ 목이 길며 어깨는 다소 처진편으로 위 어깨는 충실하지 못하고 평평하다. 
○ 옆구리는 깊게 들어가고 허벅다리는 가늘고 양다리 사이는 넓다. 
○ 유방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부착면적이 넓고 균등하다. 
○ 피부는 얇고 연하여 탄력성이 있다. 

	 
	 
	 
	 
	 
	 

	 
	 
	나. 능력

	 
	 
	○ 년간 산유능력 : 4,000~5,000㎏ 
○ 유지율 : 5.0~5.5% 
○ 우유내 고형분, 캐로틴의 함량이 높아 우유는 진한 황색을 뛰고 지방구는 4.05㎛로 버터 제조시 지방의 
    분리가 쉽다. 

	 
	 
	 
	 
	 
	 

	 
	 
	다. 사육상 주의점

	 
	 
	○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여 관리 여부에 따라 사육에 차이가 있다. 
○ 초지 방목에 적합하고 성질이 강건하나 결핵에 걸리기 쉽다. 
○ 더위는 홀스타인보다 강하나 내한성은 약하다.

	 
	 
	 
	 
	 
	 

	 
	2. 건지(Guernsey)
   영국·미국·캐나다 등에 다수 분포되어 사육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사육되고 있지 않다. 모색은 담황색 적황색 그리고 황갈색 바탕에 백색반 점이 뚜렷하고 한계가 분명하다. 코와 눈 주위는 담색이고 유방의 털은 백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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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량 건지 암소

	 
	 
	 
	 
	 
	 

	 
	 
	가. 능력

	 
	 
	○ 우유의 색깔은 농황색을 나타내어 황색유라고 불리우며 사료중의 캐로틴을 흡수하여 우유중에 잘 분비
    하는 능력이 있다. 
○ 비유량은 년간 4,000~5,000㎏, 유지율은 5.0~5.5%이다. 
○ 버터나 크림 생산에 알맞다. 
○ 착유시간이 홀스타인이나 져지보다 긴 단점이 있다. 

	 
	 
	 
	 
	 
	 

	 
	 
	나. 사육상 주의점

	 
	 
	○ 더위나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극히 강하여 여러가지 기후풍토에 잘 견디고 특히 내한성이 강하다. 
○ 성질이 예민하여 신경질적이나 활동력이 좋다. 

	 
	 
	 
	 
	 
	 

	 
	3. 에어셔(Ayrshire)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여러 품종의 혈통이 혼혈되어 성립된 품종으로 미국·캐나다·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등지에서 사육되고 있다. 모색은 백색에 적갈색이 많으나 거의 백색인 것도 있으며 가슴과 어깨의 폭이 넓고 등줄기는 곧고 튼튼하다. 허리는 수평이고 네 다리는 짧은 편이나 관절이나 발굽은 강하고 유방은 잘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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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량 에어셔 암소

	 
	 
	 
	 
	 
	 

	 
	 
	가. 능력 

	 
	 
	○ 산유량 : 3,500~4,500㎏, 유지율 : 3.5~4.0% 
○ 고기의 질은 젖소 품종 중 가장 좋으며 근육사이에 지방의 축적이 잘된다. 
○ 유두가 짧고 작은 경우가 많아 착유하기에 불편한 개체도 있다.

	 
	 
	 
	 
	 
	 

	 
	 
	나. 사육상 주의점

	 
	 
	○ 성질이 대단히 활발하고 신경질적이므로 사육에 어려움이 있다. 
○ 인내력이 강하고 아무거나 잘먹어 조악한 사양관리에 잘 견딘다. 
○ 체질이 건강하여 기후 풍토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다. 

	 
	 
	 
	 
	 
	 

	 
	4. 브라운 스위스(Brownswiss)
   스위스 동북부 원산으로 우유와 고기를 동시에 생산하도록 개량되었으며 현재 독일·프랑스·이태리 등에서 사육되고 있다. 모색은 은회색에서 흑갈색까지 있으며 몸전체가 한가지 모색을 나타낸다. 입주위는 연한 백색이 원을 그리고 등줄기는 연한 흰줄이 나타나 있으며 코와 꼬리털을 흑색이다. 안면이 우그러지고 두 눈사이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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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브라운 스위스

	 
	 
	 
	 
	 
	 

	 
	 
	가. 능력 

	 
	 
	○ 년간 산유능력 : 4,000~5,000㎏ 
○ 유지율 : 4.0~4.5% 
○ 유지방구는 작고 백색으로 음용유, 치즈, 연유, 버터의 제조에 알맞다. 

	 
	 
	 
	 
	 
	 

	 
	 
	나. 사육상 문제점

	 
	 
	○ 성질이 대단히 온순하여 관리하기가 매우 쉽다. 
○ 체질이 강하여 거친 사양관리와 나쁜 기후 조건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 방목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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